
2시간6분11초…3년 만에 정상 탈환
유승엽 2시간13분10초 국내선수 1위

PO 1차전 승리팀 챔프전 진출 84.62%

KB스타즈가 3점포 4개
를 터트린 변연하(14점·
5어시스트)의 활약에 힘
입어 플레이오프(PO) 서

전을 승리로 장식했다.
KB스타즈는 15일 인천 도원체육관에서

벌어진 ‘KB국민은행 2014∼2015 여자프로
농구’ PO(3전2승제) 1차전에서 신한은행을
54-51로 꺾었다. PO 1차전 승리팀의 챔피
언 결정전 진출 확률은 무려 84.62%(39회
중 33회)다. 2차전은 17일 청주에서 열린다.

신한은행과 KB스타즈의 팀 색깔은 정반
대다. 신한은행은 하은주(202cm), 신정자
(185cm), 곽주영(183cm) 등을 보유해 높이
에 강점이 있다. KB스타즈에는 정미란
(181cm), 변연하(180cm), 강아정(178cm)
등 수준급 외곽슈터들이 즐비하다. 신한은

행 정인교 감독은 “상대의 3점슛을 5개 이
내로 막으면 승산이 있다”고 설명했다. 반
면 KB스타즈 서동철 감독은 남자프로농구
6강 PO에서 정규리그 6위 팀 사상 최초로
3연승을 거둔 전자랜드를 예로 들며 승리를
다짐했다. KB스타즈와 전자랜드는 신장에
서 밀리지만, 외곽슛이 강하다. 서 감독은
“리바운드의 열세는 전자랜드처럼 선수들
의 열정으로 만회하겠다”고 밝혔다.

양 팀은 시종일관 팽팽한 접전을 펼쳤다.
승부는 4쿼터 막판에 갈렸다. KB스타즈는
50-51로 뒤진 종료 1분57초 전 변연하의 자
유투 2개로 52-51로 역전했다. 이어 종료
1분38초 전 다시 정미란의 자유투 2개로 승
리를 낚았다. KB스타즈는 공격에서 10개의
3점포를 꽂았고, 수비에선 야심 차게 준비
한 1-1-3 지역방어로 신한은행을 꽁꽁 묶었
다. 인천 ｜ 전영희 기자 setupman@donga.com

트위터 @setupman11

KB스타즈 3점포 10개폭격 ‘먼저 1승’

윌슨 로야나에 에루페(27·케냐)가 15일 열린
2015 서울국제마라톤 겸 제86회 동아마라톤대회
에서 2시간6분11초로 남자부 1위를 차지했다. 에
루페는 3년 만에 다시 이 대회 정상에 오르며 명예
를 회복했다. 한국선수 중에선 유승엽(강원도청)이
2시간13분10초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.

잠실 ｜ 신원건 동아일보 기자 laputa@donga.com

윌슨 로야나에 에루페
(27·케냐)가 3년 만에 다
시 정상에 섰다.

에루페는 15일 열린
2015 서울국제마라톤 겸 제86회 동아마라
톤대회 남자부에서 2시간6분11초의 기록으
로 우승했다. 2012년 2시간5분37초로 대회
신기록을 수립하며 우승을 거머쥐었던 에루
페는 3년 만에 다시 대회 정상에 오르며 건
재를 과시했다.

2012년 대회 우승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린
에루페는 최근 2년간 레이스에 나서지 못했
다. 국제육상경기연맹(IAAF)의 불시 도핑검
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자격정지 징계(2년)
를받았기때문이다. 2012년말라리아예방접
종주사가 원인이었다. 올 1월말 징계가 풀려
명예회복을 다짐하며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.
그는 “착실하게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. 징계
기간 동안 잠 자고 밥 먹는 시간을 빼고는 오
로지운동에만전념했다”고밝혔다.

레이스 중반부 25∼30km 지점부터 선두
권으로 치고 나온 에루페는 서울숲∼잠실을
지나는 35km 지점부터 독주를 시작했다.
38km 지점에선 대회신기록을 노려볼 법한
기세였지만, 독주가 길어지면서 그의 페이
스 또한 떨어졌다. 비록 대회기록 경신에는
실패했지만, 3년 만의 정상 등극이라는 목
표를 이루는 데는 성공했다. 에루페는 “초
반 페이스메이커들이 빠르게 치고 나가지
않아 레이스에 어려움을 겪었다. 페이스메

이커들이 조금만 빨리 뛰어줬다면 기록이
좀더 좋았을 것 같다. 하지만 우승했다는 결
과에 만족한다”고 말했다.

에루페의 매니저인 대한육상경기연맹 오
창석 이사는 “에루페가 한국으로 귀화해
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금메달 획득을
희망한다”며 “케냐육상연맹의 동의가 필요
한데, 국가대표가 아니라 큰 문제가 없을 것
으로 본다. 연맹 차원에서 에루페의 귀화 논
의를 시작할 것＂이라고 밝혔다.

한편 지난해 남자부 우승자 야코브 자르소
킨트라(에티오피아)는 2시간9분38초로 6위
에 머물렀으며, 한국남자선수 가운데선 유승
엽(강원도청)이 2시간13분10초로 가장 먼저
결승선을 통과했다. ▶관련기사 10·11면

잠실 ｜ 정지욱 기자 stop@donga.com

트위터 @stopwook15

에루페우승 “한국귀화해리우올림픽출전”

527일만의 국내무대 1이닝 2K 퍼펙트

윤석민(29·KIA)이
국내무대 복귀 후 첫 등
판에서 건재를 알렸다.

짧지만 강렬했다. 시속 137km짜리 고속 슬라
이더는 날카롭게 휘었고, 체인지업은 홈플레이
트 앞에서 뚝 떨어졌다. 완급조절용 낙차 큰 커브
에 상대 타자의 방망이는 허공을 갈랐다. 1이닝
만 던졌지만, 국가대표 우완 에이스의 무사귀환
을 알리기에 충분한 18구였다.

윤석민이 15일 광주-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
열린 LG와의 ‘2015 타이어뱅크 KBO리그 시범
경기’에 등장했다. KBO리그 복귀 후 첫 실전이
자, 2013년 10월 4일 광주 넥센전 이후 527일만
의 한국무대 등판이었다. 그가 마운드에 오르자
구장을 찾은 1만6000여 팬들은 환호성을 터뜨렸
다. KIA 우완 에이스의 복귀를 반기는 갈채였다.

윤석민은 팬들의 환호에 호투로 화답했다. 첫
타자 안익훈을 맞아 볼카운트 2B-2S서 체인지업

으로 2루수 땅볼을 유도했다. 다음 타자 최승준
에게는 1B-0S 이후 슬라이더만 연속으로 3개를
던져 헛스윙 삼진을 잡아냈다. 최승준마저도 고
개를 절레절레 젓게 만드는 날카로운 각의 고속
슬라이더였다. 마지막 타자 김용의를 상대로는
9개의 공을 던지며 풀카운트 승부를 했지만, 허
를 찌르는 커브로 헛스윙 삼진을 엮어냈다.

윤석민은 2013시즌 후 메이저리그에 도전했
다. 볼티모어와 3년 계약(575만달러)을 했지만,
‘메이저리그 등록 후 마이너리그 거부권’이란 계
약조건에 발목이 묶여 빅리그 무대를 한 번도 밟
지 못한 채 돌아와야 했다. 미국 진출 1년 만인
올 3월 6일 4년 총액 90억원이라는 프리에이전
트(FA) 역사상 최고액으로 친정팀 KIA에 복귀
했다. 1군 합류 후 2차례 불펜피칭을 마친 그는
이날 첫 실전등판으로 컨디션을 조율했다. 비록
빅리그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올 시즌을 위해 준
비를 많이 했다고 하더니, 구위 자체가 지난해 미
국무대에서 던졌을 때보다 올라온 느낌이다.

윤석민은 “오랜만의 실전등판이라 긴장하고

던졌다”며 “그간 개인훈련만 하다보니 실전에서
왠지 직구나 변화구 모두 스트라이크를 못 던질
것 같아 걱정했는데 다행히 괜찮았다”고 밝혔다.
경기내용에 대해선 “작년 직구 스피드가 137∼
138km였는데, 오늘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. 아
직 슬라이더는 각도도 그렇고 손에 걸리는 감각
이 예전 같지 않지만, 골고루 던지면서 실험해봤
고 나쁘지 않았다”고 자평했다. 그렇다고 방심하
진 않는다. 그는 “아직까지는 판단을 하기엔 이른
것 같다. 다음 등판은 미정이지만 앞으로 어떻게
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던지겠
다”고 다짐했다. ▶시범경기 관련기사 4·6·8면
광주 ｜ 홍재현 기자 hong927@donga.com 트위터 @hong927

홈팬사로잡은
윤석민의볼끝

시속137km짜리 고속 슬라이더에 폭포수 커브헛스윙 연속삼진으로 1만6000여 팬 환호 화답

2015 서울국제마라톤대회 겸 제86회 동아마라톤대회

친정으로 돌아온 KIA 윤석민이 15일 광주-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LG와의 시범경기에 등판해 1년 만에 한국팬들 앞에서 역투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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